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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유승익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김수지 선생께서는 마크 코, , . 

켈버그 등 세 학자의 이론의 핵심을 잘 소개하면서 이해관계자가 기술과 기업의 “ AI 

신뢰성을 평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승익 선생께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왜곡. 

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며 권력으로 작동하고 기술에 종속되어 인공지능 기술 거버넌스

가 정치권력을 순치해 간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잘 분석하셨습니다 대체로 동의.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디지털과 결합하며 빅브라더와 빅마더로 모두 작동하는 . , 21

세기의 상황에서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 과제 에 대해 논의하려면 좀< > , 

더 거시적 틀에서 논의할 점이 있을 듯하여 첨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천명한 기술 이란 인간이 어떤 (techne)『 』

목적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이성을 동반하여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는 고유한 품성

이었다 기존에 알려진 올도완 보다 만 년이나 앞서서 로메퀴언. (Oldowan) 70 ‘

이 만 년 전에 도구를 개발한 이래 기술은 인간과 공진화를 해왔다(Lomekwian)’ 330 . 

라투르의 주장대로 기술은 도구로서 기능을 넘어 사회의 맥락에서 행위자 로 , (actor)

기능하면서 끊임없이 각본화 와 재각본화 를 되풀이하며 주(in-scription) (re-scription)

인과 도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Bruno Latour, 

The Sociology of a Few Mundane Artifacts, 225~259)

인공지능과 관련하면 과학자들은 설계 당시에 자신들이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 , “



- 62 -

기대하고 상상하고 계획한 대로 인공지능을 제작하여 도구나 보조자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각본화 하지만 인공지능에 다른 인공지능과 사람 기계 기술 사회와 제도와 [ ]. , , , 

문화 등이 관련을 맺고 영향을 미치면서 처음의 각본에 어긋나는 의외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주체성의 문제 가치와 책임 배분을 생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공지, 

능의 제작을 하게 된다 재각본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 인간과 인공지능의 [ ]. , 

관계 노동 제도 윤리 등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 결국 도구가 행위자가 되고 도, , , . , 

구와 인간은 뒤섞인다 이도흠 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권 이런 관.”( , 4 1 ; 329) 『 』

점에서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세기에 인공지능과 디지털이 결합한 사회는 조지 오웰이 묘사한 보다 더 21 <1984>

억압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 빅브라더에 더하여 빅마더가 감시하고 통제 조작하고 . . 

있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형식을 취하지만 빅마더는 빅브라더보다 더 강력하고 더 철. 

저하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우리의 무의식까지 조작하여 우리가 행복하

게 선택하고 활용하게 만들지만 이는 국가와 자본의 의도 안에서 노닐 뿐이다 자, . “

식을 행복하게 해 줄 궁리만 하는 어머니처럼 빅마더는 우리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통제하는 부드러운 독재를 펼친다 마르.”(

크 뒤갱 크리스토프 라베 빅데이터 소사이어티 빅마더는 폭력과 법 대· ,  , 166) 『 』

신 알고리즘으로 통제하고 이미지로 즐겁게 한다 대중들은 빅마더가 원하는 것임에. 

도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이를 행한다. 

국가는 빅테크기업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결합. 

으로 가시화하였을 뿐 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 . , 

등과 동맹 관계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염탐하고 그 정보를 정제하여 권력 유지에 활

용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국가와 자본은 시민의 고통을 구조화하고 예방화하. 

며 생명과 신체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제한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대로 자발적으로 , . 

글을 올려 페이스북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사용자처럼 노동자는 국가와 자본의 디, 

지털 엘리트들이 구성한 알고리즘대로 자동화한 시스템의 노예가 되며 시장은 확대, 

되고 기득권이 구성한 체제는 안정된다, .

인공지능이 인간이나 생물처럼 활동하는 시대에 생명정치는 기계인간 생명과 분명/

한 차이를 갖는 생명성을 구현해야 한다 생명의 원리와 생명성에 대한 감성과 존재. 

론적 해석 윤리가 없는 생명정치는 정치공학적으로 작동하기 십상이며 설혹 정의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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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생명정치라 하더라도 언제든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다 생명정치는 권력. 

을 형성하여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잘 순응된 노예처럼 만드는 다양한 요인 곧 , 

자본 주권 권력 생명 권력 훈육권력 사회경제적 토대와 모순 세계체제 이데올로, , , , , , 

기와 신화 법 제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대해 분석하여 종합하면서 비판하고 저항, , , /

해야 한다 생명정치는 국가와 자본이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최적화. 

를 매개로 인간과 생명의 현재를 관리하여 미래를 생산하는 것을 총괄(optimization)

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체제 안에서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 

용이 이윤추구라는 목표에 종속된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단절에 목표. 

를 두고 전략을 구성하되 권력과 과학기술자의 동맹의 연결 고리를 끊는 운동 과학, , 

자와 자본의 유착을 제한하는 법의 제정 과학자의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 . 

해서는 자본이 인공지능을 매개로 생명을 포섭하면서 배제하는 원리 자본이 생명을 , 

상품화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을 결정하는 원리 사람들의 의식과 신체에 침투하는 원, 

리를 분석해야 한다 이도흠 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권.( , 4 2 ; 340~348) 『 』

이번에 극우 포퓰리즘이 파시즘화의 양상을 보인 원인은 공론장의 붕괴 신자유주, 

의 체제와 불평등의 심화 분단모순과 종북이데올로기 트럼프의 경험 등 가지에 , , 11

이른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불평등과 사회격차 극대화하고 장기침체가 심화하자 프랑. 

크푸르트 학파의 진단대로 불만과 불안을 더 큰 권위에 의존하거나 특정 집단 진보 (

진영 여성 사법부 민주당 을 타자화하며 종북 자유주의의 적 으로 배제와 혐오를 , , , ) ’ , ‘

증대하고 희생양으로 삼았다. 

여기에 더하여 공론장이 붕괴하였다 세기부터 교회 바깥에 시민 사회가 형성되. 17

었다 시민들은 이곳에 공론장을 만들고 과학적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 

수렴하였고 이는 중세 봉건제에서 근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 . 

신자유주의 체제가 년 동안 지속되면서 언론과 자본의 유착이 심해지고 언론도 기30

업화하였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자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 

스 를 매개로 양산되고 퍼졌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플랫폼은 보고 싶고 듣고 싶(SNS) . 

은 정보만을 확대재생산하고 가짜 영상은 진실과 허위의 구분마저 무너트렸다 이에 , . 

조작되거나 마취된 대중은 반향실 효과 를 서로 증대하며 확증 (echo chamber effect)

편향을 키웠다 여기에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재현의 위기. (the cri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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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해진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까지 칼로 살해한 자신의 동생을 게representation) . 

임 속의 악마로 착각하는 게임 중독자처럼 이들은 유튜버들이 만든 가상의 세계를 , 

실제 현실로 착각하는 망상을 형성한다 이도흠 트럼프처럼 윤석열도 극우가 활개.( , “ ? 

치는 이유 오마이뉴스 년 월 일”, < >, 2025 1 24 )

인공지능 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먼저 공론장을 복원해야 한

다 공론장의 바탕은 과학성과 합리성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짜 영상 가. , 

짜뉴스 거짓말 궤변 망언 망동을 비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담론 투쟁을 , , , , 

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인공지능은 불평등을 극대화한다, . 

상위 가 소득의 와 자산의 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하다“ 10% 52% 76% . (Inequality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대신 경Report; 10) ”

쟁과 힘에 의해 해결하는 전략을 선호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 

이 줄어들며 사회적 관계의 질은 내려가고 범죄와 폭력은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 , 

가하여 건강은 나빠지고 평균 기대수명이 떨어지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수준은 내려, 

간다 적대감과 인종적 편견이 심해진다 리처드 윌킨슨 평등해야 건강하다. .”( , ; 68, 『 』

불평등이 심화하면 금권정치 가 더욱 성행한다321, 315) (plutocracy) . 

인간이 창조하거나 변형한 생명이나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뿐만 아니

라 유령노동자 를 양산하며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가상과 현실을 뒤집(ghost worker)

어버리고 인류 문명의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다 세계는 점점 인공지능과 이것을 활용. 

한 플랫폼을 소유한 자들이 거의 모든 가치를 독점한 기술 봉건제(techno-feudalism)

로 퇴행하고 있다 필자는 인공지능의 사회화 곧 인공지능을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 , 

분리시켜 시민사회가 통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게 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요원하

다고 본다. 

인공지능 시대에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려면 자유의 개념도 확대해야 한다 개. 

인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 노동을 통해 (freedom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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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기실현을 이루는 적극적 자유 타자를 자유롭게 하였을 때 진(freedom to), 

정으로 자유로운 대자적 자유 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인공지능에 대입(freedom for) . 

하면 인공지능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 인공지능과 협업의 노동, , 

을 하여 진정한 자기실현을 이루는 적극적 자유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며 ,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대자적 자유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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